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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하는 법』

“18년 차 현직 교사 김수현 선생님이 알려 주는
초등 아이들을 위한 공식적인 말하기 전략”

“학급 회장으로 뽑히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친구들 앞에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시오! 새 학기 첫날 등교하는 모습이 참으로 씩씩합니다. 시오는 초등학교 3학

년이 되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형처럼 학급 회장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죠! 이런 

시오를 위해 빵빵 특공대가 모였어요. 카롱이, 호빵이, 빼로, 꽈잉이, 초초코, 도우넛까지 모두 모여 

시오에게 학급 회장이 되기 위한 준비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학급 회장이 되고 싶나요? 학

급 회장으로 뽑히려면 친구들 앞에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친구들 앞에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시오 그리고 빵빵 특공대와 함께 학급 회장 만들기 프로젝트

를 시작해 보세요! 

어떤 내용인가요?

독후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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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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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1)

시오는 친구들 앞에서 긴장하면 말이 자꾸 빨라지는 버릇이 있어요. 여러분은 평소에 어

떤지 생각해 보고 말해 보세요. 

1

그렇다면 친구들 앞에서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적어 보고 말해 보세요.2
26 27

시오 군을
처음 만난 날,

시오 군이 자랑했던
것 기억나?

맞아!
눈치 한번
빠르군!

아, 내가 래퍼처럼 빨리
말할 수 있다고 한 거?

그럼, 기억하고말고!

장점이 될 때도 있지.
하지만 ‘공식적인
말하기’를 할 땐
조심해야 해!

얘들아,
그건 장점이 맞잖아!

 말이 자꾸 빨라져!

물론 빨리 말하는 건 장점이 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공식적인 말하

기 상황에서는 빨리 말하는 것보다 천천히 말하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어.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다 보면 긴장되기 때문에 아무리 천

천히 말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입에 모터가 달린 것처럼 말이 빨

라지거든. 그러니 무조건 천천히 또 천천히! 이걸 기억하면서 말하

도록 해. 숨을 충분히 들여 마시고 천천히 내뱉어 가면서 말하렴. 

천천히 말하려고 노력해야 발음도 정확해져. 마침표가 있는 곳에

서는 충분히 호흡해. 이렇게 하면 말하는 중간에 숨이 모자라서 중

간에 말이 끊기는 일이 없어져.

빵빵 특공대의 조언 ― 천천히 정말 천천히 말해야 해

천천히
말하려고
노력할게!

아이참,
이번엔 또 뭔데~.

※ 말하기 어렵다면 책 26~27쪽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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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2)

시오는 친구들 앞에서 문장의 끝까지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고 자꾸 우물쭈물 말하는 버

릇이 있어요.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지 생각해 보고 말해 보세요. 

1

그렇다면 친구들 앞에서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적어 보고 말해 보세요.2
28 29

배가 몹시 고픈데,
오늘 저녁 메뉴는 뭐야?

우리가 이렇게 귀한
비법을 전수해 주는데
저녁 한 끼 대접할 수 

없단 말이야?

잠깐!
시오 군이 

고쳐야 할점을 
또 하나

발견했어!

음, 그리고
그 옆집 남산옥
물냉면이…

갑자기?
또 내가 뭘?

알았어. 음, 우리 동네
호호반점 자장면이…

 자꾸 우물쭈물 말하게 돼!

의외로 많은 친구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문장을 끝까지 끝맺음하지 

않고 얼버무리면서 말한다는 거야. 쑥스러운 마음 때문인지 끝을 

얼버무리지. 그러면 횡설수설 정신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

고, 자신감도 없어 보여. 문장은 보통 ‘마침표’로 끝나잖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마침표가 있는 곳까지 확실하게 발음한다고 

생각하고, “~습니다.”라고 확실히 마무리를 지어 주자. 또 마침표가 

끝난 다음에는 한 템포 쉬어 주는 것도 좋아. 처음의 큰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도 잊지 마!

빵빵 특공대의 조언 ― 문장의 끝까지 확실하게 발음해

말하기에는
문장부호도 
중요해!

으응? 저녁?

※ 말하기 어렵다면 책 28~29쪽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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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3 자기소개

공식적인 말하기 활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기소개예요. 자기소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생각해 보고 말해 보세요. 

1

친구들 앞에서 어떻게 자기소개를 하면 좋을지 적어 보고 말해 보세요.2
30 31

       자, 이제
때가 됐어!

맞아.
때가 됐어!

음? 무슨 때? 내가
할 일이라도 있는 거야?

이제 ‘공식적인 말하기’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다
                         끝난 것 같아.

자! 기!
소! 개!

학급 임원 선거에서 소견 발표의 기본은 
‘자기소개’라는 걸 모르다니!

자기소개? 친구들은
내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는데 왜 나를
      소개해야 해?

 꼭 내 소개를 해야 해?

친한 친구들은 너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자기소개

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야! 너를 알고 있

는 친구들보다 모르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을걸? 그리고 너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도, 네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똑바로 알리

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야. 게다가 자기소개는 첫인상을 결정해 줘.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자기소개 방법

을 알고 있어야 해. 먼저 당연히 이름을 말해야겠지? 네가 작년에 

몇 학년 몇 반이었는지도 알려 주면 좋아. 네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과목, 운동, 책을 소개해 줘도 좋지. 제일 중요한 건 네 성격을 말해 

주는 거야. “나는 친구들과 스스럼없이 잘 지내는 명랑한 성격입니

다!” 뭐 이렇게 말이야. 너의 개성이 잘 드러나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면, 매력적인 친구라는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다고!

빵빵 특공대의 조언 ― 자기소개는 필수야

※ 말하기 어렵다면 책 30~31쪽을 보세요. 


